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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ranscript:

방북보고

참부모님 삼가 올립니다
참부모님 그간 이라도 옥체 만강하오십니까
형진님,연아님 모시고 평양에 무사히 도착하여 도착 소식을 알려드리옵니다
저희들은 러시아 블라디 보스톡을 경유하여 평양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가 다 돼서 였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연발하고 러시아에서도 2시간 이상 지체해서 늦게 도착 했습니다
공항에서 김일성대학교안에서 국빈으로서의 예를 갖추고 모란봉 초대소에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할때 부터 부모님 오셨을때와 똑같은 형식으로 호위차가 앞장서고 벤츠들을 국가에서 내주어서 타
게 됐습니다. 아태의 실장이 나와서 직접 탑승하고 형진님 내외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미리 도착한 일본 식구들 20여명이 나와 환영하고 기념사진을 찍었고 후루다와 고야나기가 대표로 영접했습니다
공항에서는 공화국 기자들이 나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녁 환영만찬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양위원회 부위원장 원동연 선생이 나와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맹경일 실장,
권영남 부실장, 오춘택 참사등도 함께했습니다
환영만찬은 참으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많은 애기들이 오갔고 특히, 참부모님께서 2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
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원부위원장은, 이번에 우리의 방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모든것을 배려하시고 국가의 초대소와 국가 자동
차등을 제공하신것이라고” 말하면서 문선명 총재님에 대해서 항상 잊지못하시고 회상하신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20주년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자녀분을 이 땅에 다시 보내 주시고 조국통일과 세계평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시려 하는 총재님께 경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만찬에서 형진님은 참부모님에 대한 여러가지 말씀을 재미있게 하시고 무도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연아님도 다섯 자녀를 두고도 학교 다니신다는 말씀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고, 다섯 자녀 둔 어머니 같지 않고 이
제 총각, 처녀 처럼 보인다는 말이 나와 모두 웃곤 했습니다.
형진님은 무슨 얘기가 나와도 유창한 조선말로 거침없이 대답하시고 분위기를 주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김효율 보좌관도 20년전 두분 상봉때를 회상하는 이야기를 소상하게 했는데 모두들 숨을 죽이고 흥미있게 들었
습니다.
형진님은 처음에는 좀 긴장하신듯 했으나 만찬이 끝난후에는 아주 밝게 웃으시며 한시름 놓으신듯 했습니다.
모두들 늦게까지 만찬을 하고 파곤했지만 참부모님께서 보내주시고 축복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면서 각자의
방으로 헤어졌습니다.
내일은 일찍부터 방문할곳이 많고 오후에는 20주년 기념식이 있게 됩니다.
참부모님께 깊이 감사 올리며 우선, 평양 도착 소식을 간단히 전해 올렸습니다. 참부모님 부디 건강하시옵서소.
2011.12.9. 평양 모란봉초대소에서. 박상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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